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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일대학교의 학생 314명을

대상으로 2018년 05월 02일부터 05월 28일까지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변수 중 성

격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고, 취업불안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추구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들의 정서중

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우울 같은 정서와 신체상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심리지원서비스를 통한 조기 발견과

이의대처에 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교육, 특강, 캠프 등의 혼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기술훈련(계획,방법,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대학생, 취업스트레스, 회피대처방식, 정서적대처방식, 사회적지지추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coping style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314 students in a colleg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02, 2018 to May 28, 2018.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stress, family environmental stress, academic stress, school environment stress and emotion - 

centered coping style among sub - variables of job stress, Job anxiety str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seeking and emotion - centered coping style. Since college students' emotional stress coping style is related 

to depressive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for early detection and coping with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and a mixed service such as education, lecture, 

and camp.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strategic action skill training (plan, method, and technology) is needed to 

change from emotion - centered coping style to problem - solving styl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Employment stress, Avoidance coping styles, Emotional coping styles, Social support 

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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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4차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모바일 , 빅데이터 등지능정보 기

술이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빠른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1]. 이러한 복잡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1월 발표한 일자

리 미래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지만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것이라고 4차혁명산

업과 일자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8년 통계청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실업률은 10%로 지

난해같은 기간에비해 0.6%포인트 증가하여 청년실업률

이 1999년(10.7%)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전체 인구의 20.6%인 청년층은 실업자 113만3000명

내에서 38%를 차지하였으며 취업 준비생까지 포함한 청

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하여 청년 4~5명 중 한

명꼴로 실업 상태로 나타났다[2].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서 대부분의 직업인들은 자신의 일자리가줄어드는 기술

적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을가지며 사회심리적

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청년층인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시기로 자아정체성

확립과대학이라는 새로운생활환경변화에 대한 적응[3]

과 대학생활 초기부터 스펙 쌓기라는 구직경력 준비에

몰두하면서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 직종과 전공의 불

일치, 취업에 대한 부담감, 취업 관련 정보 부족, 취업경

쟁 속에서 신입생 시기부터 고민과 압박으로 심리적·신

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4,5].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독으로 정서적 부적응으로 적용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관여하며[6],

가정 분위기, 가족관계와 경제상태, 부모와의 갈등과 관

련해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과 불만에의한 가족환경스트

레스도 관여된다고 보고되었다[7,8]. 또한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선행 연구에

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9-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2,13]. 여러 가지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

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인들은 문제를해결하고자 적

극적인 노력과 함께 문제를 부인하거나 부담을 최소화하

려는 회피대처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반면에 청소년들

은 문제를피하고 축소시키려는 행동을 보였다[14]. 가족

관계, 자아존중감, 사회부적응과 우울과 관련성이 있을

때는 행동화로 옮겨지는 회피대처방식을 보이며[15], 심

지은, 안하얀ㆍ김지혜[5]의 선행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

는 정신건강에 부적(negative)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

가 증가하면불안, 우울, 강박증상 등의 정신건강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결국 대인관계스트레스 및

사회부적응 등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고자 하는 대처방안

을 활용할수록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유지되며[16,17],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대학생이 심리사회적 적응을 유지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해결방식에서는 회

피대처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중심적 대처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내므로[18] 대학

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

처방식과 성격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

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를받았을 때 스

트레스 회피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전략을 개발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A대학교 보건

행정과 학생중 편의추출된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

적과 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수거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

년 05월 02일부터 05월 28일 까지였다. 총 314부가 회수

되었고(회수율 89.0%), 응답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한

29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년, 전공선택

동기, 전공선택에 영향을 준 주변인, 입시지원형태, 전형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회피대처방식의 융복합적인 관련성 355

방법, 출신지역, 고등학교계열 등을 질문하였다.

2.2.2 취업스트레스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

도를 측정하는 것으로[19](오수진, 2013), 황성원[20]이

개발하고 김치성[2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33이었다.

2.2.3 스트레스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대처 방안을 알아보

기 위하여 장윤화[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도구를사용하였다. 이도구는Lazarus와Folkman[17]가

최초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장윤화([22]가 대

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하위요인(문제중심

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 사

고로 구성되어있으며,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

구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소극적 대처로 정하고 있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4점 Likert type scale로측정하였다. 최저 30점에서

최고 120점이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04이었

다. 각 하위 요인에 대응 되는 문항은 Table 1과 같다.

Sub-factor Question number Reliability

problem-oriented
coping

4,11,14,15,22,23,28 .742

Social support seeking 1,6,9,16,21,26 .710

Emotional-centered
coping

2,3,5,7,8,10,24,25,29 .713

Hopeful mindset 12,13,17,18,19,20,27,30 .792

Table 1. Sub-factors of coping style of Stress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통계프로그램(SPSS I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빈도를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

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분석하였

다. 각 변수들간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사

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76.2%가 여학생이었으며, 66.7%가 2,3학년이었고, 37.6%

가 취업전망이 좋아서 전공선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자 중47.7%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하였다

고 응답하였고, 수시지원이 90.6%이었다. 일반전형을 통

해 지원한 학생들이 95.0%이었고, 인문계열 고등학교 출

신학생들이 62.8%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 Mean±S.D./N(%)

age(yr) 21.56±1.54

Gender
Male 71(23.8)

Female 227(76.2)

Grade

Grade 1 99(33.2)

Grade 2 111(37.2)

Grade 3 88(29.5)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 aptitude 46(15.4)

In interested 27(9.1)

In job prospects 112(37.6)

In vies of one's grades 47(15.8)

By recommendation 59(19.8)

other reasons 7(2.3)

Who influenced
the seclection
of the major

parants 99(33.2)

Homeroom teacher 24(8.1)

brothers and sisters 6(2.0)

kindred 9(3.0)

One's hope 142(47.7)

other friends 18(6.0)

type of
admission

Early admission 270(90.6)

Regular admission 28(9.4)

type of
admission

general admission 283(95.0)

rural admission 6(2.0)

University graduated
admission

29(0.7)

others 7(2.3)

region of
hometown

Gwangju 189(63.4)

jeonnam 88(29.5)

jeonbuk 11(3.7)

others 10(3.4)

high school
series

humanities 187(62.8)

Natural science 104(34.9)

Arts and physical 7(2.3)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1학년 1.92±0.56에 비해 2학년

2.30±0.56, 3학년 2.66±0.7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05). 인문계열 2.20±0.69에 비해 자연계열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356

2.40±0.6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성별,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 영향을 준 주변인, 입시지

원형태, 전형방법, 출신지역을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Table 3. Job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Job stress p
post
-hoc

Gender
Male 2.25±0.83

.701
Female 2.29±0.65

Grade

Grade 1a 1.92±0.56

.000
a<b,c
b<c

Grade 2b 2.30±0.58

Grade 3c 2.66±0.74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 aptitude 2.06±0.67

.055

In interested 2.20±0.57

In job prospects 2.30±0.60

In vies of one's grades 2.39±0.89

By recommendation 2.27±0.70

other reasons 2.85±0.85

Who
influenced
the
seclection
of the
major

parants 2.26±0.69

.559

Homeroom teacher 2.14±0.65

brothers and sisters 2.42±1.00

kindred 2.44±0.86

One's hope 2.32±0.69

other friends 2.07±0.56

type of
admission

Early admission 2.26±0.69
.181

Regular admission 2.45±0.72

type of
admission

general admission 2.27±0.70

.830

rural admission 2.47±0.55

University graduated
admission

2.59±0.25

others 2.25±0.70

region of
hometown

Gwangju 2.25±.72

.774
jeonnam 2.35±0.63

jeonbuk 2.21±0.89

others 2.25±0.51

high
school
series

humanitiesa 2.20±0.69

.022 a<bNatural scienceb 2.40±0.68

Arts and physicalc 2.61±0.70

3.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Table 4와 같다. 소

망적 대처가 2.85±0.40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중심적 대

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중심적 대처 순으로 대응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Table 4. Stress coping style of the subjects

Mean±S.D Min Max

problem-oriented
coping

2.75±0.39 1.57 4.00

Social support
seeking

2.68±0.42 1.17 4.00

Emotional-centered
coping

2.55±0.32 1.56 4.00

Hopeful mindset 2.85±0.40 1.75 6.13

3.4 스트레스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상관관계

취업스트레스 하위 변수는 스트레스 종류와 대처 방

식에 대한 상관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격적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취업불안 스트레스는 사

회적 지지추구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stress type and 

stress coping style

problem-orie
nted
coping

Social
support
seeking

Emotional-ce
ntered
coping

Hopeful
mindset

personality
stress

-.024 .089 0.122* 0.54

family
environment
stress

0.14 .113 .158** 0.79

academic
stress

-.104 -.003 .152** -.014

school
environment
strss

.055 .098 .156** .063

employment
anxiety
stress

.130* .165** .203** .040

4. 고찰

본 연구는A대학교 보건행정과재학생을 대상으로 성

별, 학년별, 전공선택 동기, 입시지원형태 등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스트레

스 유형에 따른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받는 취업

스트레스 현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스트

레스를 더 받으며 인문계열에 비해 자연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는 졸업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단기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대학 입학 시기부터 시작되어

중·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23], 대학생들이 자신

이 목표로 정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부담감, 취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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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족, 직종과전공의불일치, 능력에대한자신의평

가 등과 관련하여 심리적·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4].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 및 정

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업 및 장래문

제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게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및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비해 더

높은 취업불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갈등상황이나 문

제가 발생하면 소극적이고 부적응적인 회피대처 방식으

로 대응하며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가 계속될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25,26] 본 연구결과에서 성별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소망적

사고가 가장 높았고,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중심적 대처 순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에서 소망적 사고는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스트

레스를 받았을 때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므로 주관적 행

복을 높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하였다[27].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높으며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며 착각을 잘하며

위기 상황에 부딪치면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상황

을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보이므로 스트레

스의감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28,29]. 그러므로 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경험은 많으나

부정적이며 힘든 감정에 노출된 경험이부족하여 스트레

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미숙하거나 정서적으로 완화하려

는 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요인 중 성격은 선천적

으로 가지는 인지적, 정서적인 내적인 요소가 있으며 사

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조직화된 행동 패턴의 외

적인 요소로 구성되고 스트레스를 지각하고반응하는 요

인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관여한다고보고되었다[6].

또한 가족은 개인의 인성 형성 및 사회문화 규범의 습득

의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기본단위 요소이다[8]. 인간

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사회 환경적

요소인 가족은 가정 분위기, 부모의 요구로 인한 갈등, 경

제상태 등으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가족환경 스트

레스를받는다[7, 8]. 가족환경 스트레스를받으면 자아존

중감이 낮아지고 가족관계, 사회부적응으로 대인관계스

트레스를 받으며 사회부적응 등에 직면하게 되며 불안,

강박, 우울 증상을 보이며 정신적 영역애서 행동으로 옮

겨지는 회피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16,17].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9-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취업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어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 12,13]. 여러 가지 요인으로 스

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하며

자기 스스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

련의 노력을 대처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들은 스트레스

를 받으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문

제를 부인하거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회피대처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반면에 청소년들은 문제를 피하고 축소

시키려는 행동을 보인다[14]. 이에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

이 성격, 학업 및 학교환경, 가족환경, 취업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회피 대처방식을 분석한

결과 성격, 학업, 학교환경,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정서중

심적 대처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취업불안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추구와 정서중심적 대

처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Lazarus와 Folkman[17]은 불안, 우울, 강박 등 정신적

영역에서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요

인 및 환경적인 문제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문제

로부터 회피하려는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

데 유능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대학생들은 스트레

스를 받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대처

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을 활용

한다고 보고하였다[31].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성격,

학업 및 학교환경, 가족환경, 취업불안 등으로 스트레스

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조건 최소화, 회피, 거리 두기, 긍

정적 비교, 부정적 사건에서 억지로 긍정적 가치를 찾아

내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으로 정서

적 고통인 불안을 줄이려는인지 과정과 우울, 강박 등의

정서와 행동 문제 신체상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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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보였다[18, 32].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회피적 대

처방식 보다 효과적이며 심리적 적응과관련이 있었으며

높은 학업성적과도 관련이 있었다[32,33]. 또한 Forsythe

등[34]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때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선택하며통제가 불가

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정서중심 대처방식을선택하기 쉽

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처방식의 특성에따라스

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불안 스트레스는 정서중심적 대처방

식과 사회적 지지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사회적 지지추구는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스트

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단

계적으로 세우거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지인, 친

구들의 도움을 청하거나 성공한 멘토에게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다[17]. 최해연[35]은 대학생이 스트레스

를 받으면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가 함께 사용

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부 다름을 알 수있다.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지각

에 수반되는 감정을 드러내어 정서를 관리하는 데 초점

을 두며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은 마음의 안정과 확

신을 얻기 위해 친구나 가족을 찾으며 상황을 회피하여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36]. 이러한 두 가지

대처방식에 대해 Brannon과 Feist[36]는 스트레스를 받

은 개인의 정서가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고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대학

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한 가지 대처방식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가능성이 크며

각각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정서중심적 스트레

스 대처방식은 우울, 강박 등의정서와 행동 문제 신체상

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되므로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

해서 심리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이 필요하며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

한 전략적 행동 기술훈련(계획,방법,기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중 겪게 되

는 취업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1학년에 비해 2,3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인문계열에 비해 자연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성별, 전공

선택동기, 전공선택 영향을 준 주변인, 입시지원형

태, 전형방법, 출신지역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2.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소망적대처가

2.85±0.40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

적 지지추구, 정서중심적 대처 순으로 대응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취업스트레스 하위 변수는 스트레스 종류와 대처

방식에대한 분석 결과성격적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정

서중심적 대처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고, 취업불안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추구

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정서중심적 스

트레스 대처방식은 우울 같은 정서와 신체상의 건강 문

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심리지원서비스를 통한 조기 발견

과 이의 대처에 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교육, 특강,

캠프 등의 혼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중심

적 대처방식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적 행동 기술훈련(계획,방법,기술)도 고려할 것을 제언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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